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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의학상 ③ ｜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김성연 서울대 자연과학대 화학부 교수

식 욕  조 절  가 능 한  뇌  신 경 세 포 를  찾 아 내 다

김성연 교수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비만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밥을 먹으면 소화가 다 되기 전에 이미 배가 부르고 물 몇 모금만 

마시면 1~2초 내에 바로 갈증이 해소됩니다. 배고픔이나 갈증은 우

리 몸의 영양분이나 수분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지만 섭취한 음식

이  소화, 흡수되기 전에 이미 그 욕구들이 해소되는 거죠.”

껌을 씹거나 가글만 해도 식욕과 갈증을 줄일 수 있다. 소화기관의 

물리적 자극이 포만감이나 갈증 해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느 정

도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이 뇌의 어느 부분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

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었다. 

김성연 서울대 자연과학대 화학부 교수는 입이나 식도, 위 등 소화

관 벽에서 음식물에 의해 생겨난 물리적 감각이 뇌로 전달될 때 포만

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세포를 찾아냈다. 2020년 4월 과학 분야 학술

지인 네이처(Nature) 발표를 통해 이 연구 결과가 공개됐는데 물리적 

포만감의 메커니즘을 세포 수준에서 최초로 설명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단순히 포만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 수준을 넘어 무

한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소화기 생리학에 대

한 기초의학적, 생리학적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비만 치료

법과 소화기 장애 치료제 개발에 기반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연처럼 찾아온 결과

김성연 교수는 체온 유지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추운 날씨에

서는 뜨거운 바람이 기분 좋은 온도 자극이 되지만 더운 환경에서는 

견디기 힘든 불쾌한 온도 자극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체온 

항상성 유지를 위해 반대 온도를 찾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인데 체온 

유지 행동에 관여하는 신경세포의 정확한 정체는 물론, 뇌의 어느 영

역에서 그것을 담당하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김 교수는 2017년부터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뇌 신경세포를 연구

하기 위해 쥐를 이용해 후뇌 부분의 신경세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

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뇌의 한 영역을 자극한 쥐들이 물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체온 유지 행동 연구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발견이었지만 새로운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

다. 우연과 같은 이 발견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포만감과 갈증해소에 

대한 뇌 신경세포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이후 체온 유지 행동에 필수적인 뇌 신경회로도 최초로 규명하여 

2022년 신경과학 분야 학술지인 뉴런(Neuron)에 발표했다. 기본적

인 생리적 반응이면서도 그 원리가 미지로 남아 있던 체온 유지 행동

의 신경회로 메커니즘을 최초로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현재 김 교수는 식욕 조절 중추와 말초신경 뉴런에서 전사체를 추

출하여 비만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과 장내 미생물 및 유산균을 이용

해 비만과 우울증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 중이며, 고도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미주신경 자극술을 직접 개선하는 연구도 수행 중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비만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 정재학


